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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가사노동시간·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

연구 배경 및 목적 : 근로자의 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

에 영향을 미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적절한 신체활동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나아가서는 국가 질병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건강행위이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신체활동 실천은 근로

자의 시간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되었으며,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

시간은 근로자 시간 배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쪽이 감소

하는 상호 대체재 관계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시간 구분을 모두 포

함하여 신체활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기존 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며, 이에 본 연

구는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임금근로

자의 신체활동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 연구 대상은 17차(2014) 한국 노동패널조사 대상자인

15-65세 임금근로자 4,264명 중 남성 2,500명, 여성 1,764명이다. 독립변수인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은 각 변수의 정의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 test, 연속형 변수는 ANOVA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와 신체활

동 실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신체활동 실천의 관련성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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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신체활동 실천은 독립변수인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여가시간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특성, 노동환경특성, 건강행태 특성 영향을 보정한 다변수 분석에

서 근로시간은, 주 41시간 이상일 경우 신체활동 실천이 남성은 0.63배

(OR=0.63, 95%CI 0.51-0.79), 여성은 0.64배(OR=0.64, 95%CI 0.47-0.88)로 낮

았고, 일일 가사노동시간 중 가족 돌봄 시간이 평균보다 많으면 신체활동 실

천은 낮았다. 일일 여가시간 중 여가활동시간이 평균보다 많으면 신체활동

실천이 남성은 1.36배(OR=1.36, 95% 1.12-1.65), 여성은 1.31배(OR=1.31, 95%

1.01-1.71)로 높았으며, 교제 및 종교 활동시간이 평균보다 많으면 신체활동

실천은 여성이 1.94배(OR=1.94, 95%CI 1.06-3.56)로 높았다. 남·녀 모두 공통

적으로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체활동 실천은 높았

으며, 5세 미만 자녀는 임금근로자의 시간 배분에 있어서 중요변수로서, 그

수와 관계없이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체활동 실천이 남성은 0.64배

(OR=0.64, 95%CI 0.47-0.87), 여성은 0.54배(OR=0.54, 95%CI 0.31-0.96)로 낮

았다.

결론 : 임금근로자의 시간 배분은 신체활동 실천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긴

근로시간과 미취학 자녀는 신체활동 실천을 방해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본

단면연구를 토대로 향후 임금근로자의 신체활동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 근

로자의 근로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와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신체활동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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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 노동연구원의 ‘국내 노동 동향’에 따르면 2016년 경제활동인구는 총

27,22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4명(1.0%) 증가하였다. 이중 남성 경제활동인

구는 15,696명으로 104명(0.7%), 여성은 11,532명으로 170명(1.5%)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9,46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6명(2.0%) 증가하였다(한국노동

연구원, 2016). 근로자의 노동력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향후 노동 생산

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이영미 등, 2008), 근로자의 건강

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궁극

적으로는 국가 발전을 가져오게 되므로 중요하다(김숙영, 2011).

한국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일

환으로 중화학공업이 집중되고 육성되던 1960년대 초 대두되었고(Lee 등,

2000), 근로자의 건강상태는 주로 그들의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유

해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기존 유해환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근로자의 건강은 보호될 수 있다(문영한 등, 1992).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이며

(이명선, 2002),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 4장 50조(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의

1주 간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하루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준

을 적용하고서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른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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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으로 39시간 증가했으며, 경제

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회원국 중 멕시코(2,327시간) 다음으로 길고, 가장 짧은 독일(1,302시간)

보다 938시간 길다(김유선, 2015). 한국은 과중한 업무압박과 고용불안 때문에

장시간 근로가 일상적인 문화가 되었으며(조성식 등, 2015), 이는 심근경색, 인

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장애로 인한 은퇴, 작업장에서의 실수와 사고의 증가

등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근로자 가족에게도 영

향을 미치게 된다(송준택. 2014). 경직된 장시간 고용 체제는 일 중심의 근로실

태와 문화를 지속시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며, 특히 주 5일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시간 체제는 가정 내의 가사,

양육, 여가를 위한 시간 확보를 어렵게 하여 어느 한쪽의 일자리가 장시간 근

로체제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가 가정경제를 전담하도록 요구될 수밖에

없게 한다(윤자영 등, 2014). 송준택(2014)과 조성식(2015)의 연구에 따르면 장

시간 근로는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높은 관련성이 있고, 여

성근로자의 나쁜 주관적 건강인식은 직장과 가사노동시간의 이중부담 때문에

초래된다.

유계숙(2010)의 연구에 따르면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에 남편이 34분, 부인이

4시간 4분, 그리고 주말에는 남편이 2시간 53분, 부인이 9시간 16분으로 부인

이 남편보다 평일에는 약 7배, 주말에는 약 3배 정도 더 긴 시간 가사노동을

하며 주 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승미(2011)의 ‘맞벌이 근로자의 시

간 사용’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는 남·녀 모두에게 시간 배분을 결정짓는 중요

변수이고 여성의 경우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여가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시간 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자녀의 존재는 시간 배분의 우선적 고려

대상이다.

WHO(2003)에 따르면 유방암, 대장암, 당뇨병의 10-16%와 허혈성심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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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가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며(WHO, 2003),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고(Kohl & Murray, 2012), 연간 최

대 2조 8,000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갖는다(Park et al., 2007). 또한 적절

한 신체활동은 우울증, 골절 예방 및 체중관리에도 도움이 된다(WHO,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윤준(2005)의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한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도’에 따르면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귀찮거나 바빠서’가

운동 미 실시자의 72.4%로 대다수였으며, 국민건강통계(2013)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신체활동 실천은 남성의 경우 2005년 33.3%→ 2013년 24.9%, 여성은

2005년 26.1%→ 2013년 16.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경

우 신체활동 부족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보건복지부, 2015)

Bittman & Wajcman (2000)은 직장과 가사의 이중부담이 기혼여성의 여가

시간을 방해 한다고 하였고, Nomaguchi & Bianchi(2004)가 미국 성인 남녀

13,496명을 대상으로 결혼, 육아, 고용이 운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운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혼인상태와 자녀 연령을 들었

다. 혼인상태에 따른 운동시간 사용은 미혼자 그룹(결혼하지 않음, 별거·이혼,

사별)중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운동시간 사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별

대상자가 가장 적게 사용했다. 특히 나이에 따라 이러한 결과는 더욱 달라지

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더 어릴수록 운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

고 사별은 나이가 더 많을수록 운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적었다. 기혼자의 경

우 미혼자에 비해 운동시간이 부족하고 미혼자와 기혼자의 운동시간의 차이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5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운동에 사용하는 여가시간이 감소했으며, 이때 자녀 수는

운동시간과 무관하였고,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없는

부모들보다 운동시간이 적었다. 여성은 직장과 가족역할의 제한 때문에 남성

보다 운동시간이 짧았으며, 어린 자녀와 운동시간 간의 관련성은 남·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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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났다.

김청아(2015)의 ‘근로조건과 신체활동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의 여

가시간 신체활동 참여는 17.82%인데 비해 남성 근로자는 28.82%가 여가시간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여가시간 신체활동은 직종(사무직, 초과근로, 불안정한

근로), 고용조건,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건강 행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중 육체노동과 초과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있어 여가시간 신체

활동 참여가 적으며, 연령이 낮고, 미혼,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고, 비흡연자,

비음주자, 높은 체질량지수, 좋은 주관적 건강평가를 보인 경우 여가시간 신체

활동 참여가 많았다. 수입의 가변성은 여가시간 신체활동 참여의 설명변수가

되며, 흡연은 여가시간 신체활동 참여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활동들이 재미있고 건강을 증진시킬지라도 신체활동

에 대한 흥미를 폄하시켜 신체활동의 참여가 적고, 초과근로자들은 여가시간

부족의 결과로 여가시간 신체활동 참여가 적다. 그러나 교대 근무자들은 여유

시간이 비 교대 근무자들보다 더 많아 여가시간 신체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며, 특히 남성 교대 근무자의 경우 여가시간 신체활동 참여가 1.6시간 더 길

게 나타났다. 남성 근로자들은 가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용조건 변화에

민감하며, 고용조건 변화에 따라 여가시간 신체활동 참여에 영향을 받는다. 반

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덜 느끼므로 고용조건 변화인

교대 근무와 불안정한 고용이 여가시간 신체활동 참여와는 관련이 없고 한국

여성근로자들의 시간 관리는 그들의 직업과 가족 상황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녀 근로자의 신체활동 실천은 개인의 시간

배분과 관련이 있었다. 이중 신체활동 실천과 가장 밀접한 ‘여가시간’은 유급

노동과 무급노동, 개인유지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성별, 연령, 교육,

소득수준, 직종 등에 따라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여가시간의 증감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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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2005). 특히 기혼 남·녀는 유급노동이나 무급노동을 한 후에 여가시

간을 보내고(Hochschild, 1996), 기혼자의 경우 직장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이

신체활동 부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시간을 세분화하여 신체

활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근로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여가시간이 각각 신체활동

부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라는 것은 밝혔으나, 임금근로자의 세 가지 시

간 배분과 신체활동 실천을 함께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2014년 자료를 분석하여 남·녀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가사

노동시간·여가시간의 항목을 세분화하여 분석 후 근로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여

가시간이 신체활동 실천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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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가사노동시간·여가시간을 파악하

고 신체활동 실천과 관계를 분석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임금근로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로시간·가사노동시간·여가시간을

파악한다.

둘째, 남·녀 임금근로자의 신체활동 실천 양상을 파악한다.

셋째, 남·녀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가사노동시간·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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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시간과 건강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보편적 자원으로서 대체가 불가

능하므로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

다. 특히 시각에 의해 삶을 규정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시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시간 배분을 생활시간 영역(생리적 시간, 유급노동시간,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시간, 사회적 문화 시간) 간에 어떻게 배분하고 어디에 가치

를 더 부여하느냐에 따라 가치관에 대한 통찰력이 제공된다. 생활시간 영역은

개인의 특성,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

며(이기영 등, 1994), 제한된 24시간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는

개인의 삶에서 일과 가족, 여가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은 끊임없이 서로 이해

관계를 이루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 즉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시간도

때로는 조정되고 돌봄 시간은 노동시간의 장단에 따라 협상되며 개인의 자유

시간은 그 안에서 깎여나간다(차승은, 2010).

시간은 수입을 위해 일하는 유급노동시간, 가정관리나 가족 보살피기 등 가

사노동과 관련된 무급노동, 수면이나 식사, 개인 건강관리 등과 관련된 개인유

지시간, 휴식, 취미나 사회활동 등의 여가시간으로 분류된다(김정석, 2005).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시간은 필수시간(수면,

식사시간), 의무시간(일, 가사노동, 학습, 이동), 여가시간(교제 및 여가활동

총괄, TV시청, 독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15세 이상 취업자의 생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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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의무시간에 2시간 43분 더 많이 사용하고, 여가시간은 2시간 17분, 필수시

간은 26분 더 적게 사용하였다. 특히 기혼인 경우 미혼에 비해 필수시간과 여

가시간은 각각 16분, 34분 적고, 의무시간은 50분 많았으며 미취학 자녀가 있

는 부부는 의무시간에 1시간 58분을 더 사용하였다(통계청, 2015).

2013년 10월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1,178만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42.9%로 홑벌이 가구 42.2%를 넘어섰으며, 현대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 늘어나고 남성 부양자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로 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일

과 가사노동의 남·녀 구분이 약화되는 추세로, 부부가 모두 가사나 자녀 보살

핌에 나서고 있다(이창순, 2014). 이러한 현상의 보편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역할 책임 증가는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직장과 가정 요구간의 갈등을 증가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가정 내 서로의 역할 책임 범위 확대로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 또한 늘어나고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은 더욱 강조되

어지고 있다(김용흔 등, 2011).

미혼 남·녀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정성 증가와 경제적 안정의 욕구가 맞물려

결혼 후에도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가사분담에 있어

서도 남성도 공평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어려

워 맞벌이 여성근로자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가사노동의 주 책임자가 되며,

‘이중노동과 총 노동 과잉’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김선미 등, 2013). 이것은 결

국 부부간 서로에 대한 기대 불일치로 갈등의 근원이 되고 가정의 민주적 관

계에 손상을 가져와 근로자의 건강성을 떨어지게 한다. 또한 맞벌이 임금근로

자 부부에게 있어 부부간의 가사노동시간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며 결정되

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과 대체재 관

계에 있는지 조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김선미 등, 2013).

이승미(2014)의 ‘남·녀 임금근로자의 생활시간 배분’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평일에는 근무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남성은 여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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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가사노동시간 순으로 시간 배분을 하며, 여성은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의

순으로 시간 배분을 한다고 하였다. 즉 남성은 ‘일과 여가’를 중심으로 시간

배분을 하며 여성은 ‘일과 가사 노동’을 중심으로 시간 배분을 한다. 남·녀 임

금근로자 모두에게 미취학 자녀 유·무는 유급노동시간에 부적으로, 가사노동

시간과 여가시간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남성의 시간 배분에 미취학 자녀

와 같은 가족적 요구가 크게 작용하였고, 특히 이는 남성의 토요일 시간에 있

어서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조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여성은 양육의 주 책임자 역할을 강하게 인식하여 평일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유급노동시간과 자신의 여가시간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시간을 조정하

고 이를 통해 가사노동시간을 확보하고 있다(이승미, 2014).

남성과 여성의 시간 압박 인식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여성과 달리 연령

과 맞벌이 여부가 시간 압박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직종이 시간

압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시간 압박을 느끼는 동일 요인은, 교육수준과 소

득 그리고 자녀 연령이었다. 즉 남성의 시간 압박은 온전하게 직업 역할에 집

중되어있고 여성은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함에 있어 역할 과부하로 인한 시간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차승은, 2010).

시간 사용은 근로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통계청, 2015). 통계청

(2015)의 우리나라 10세 이상 국민의 ‘시간 부족 및 피곤함 정도’ 분석 결과를

보면 남자, 30대, 대졸 이상, 미혼, 취업자, 맞벌이는 상대적으로 시간의 부

족함을 더 많이 느끼며, 여자, 30대, 대졸 이상, 유배우자, 취업자, 맞벌이는

상대적으로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피로 수준

은 성별, 연령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나 규칙적 운동의 건강 관련 특성, 근

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위, 교대 근무, 고용형태 등과 같은 직업 특성과 관

련이 있었으며, 이러한 피로는 성이나 연령처럼 수정 불가능한 특성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지만 건강행위 실천과 직업 특성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완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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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될 수 있다(장세진, 2005).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은 전 국민 보건의료 측면

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건강한 근로자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산업

발전의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므로 근로자의 건강은 사회, 경제, 개인의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자원이다(김해준 등, 2007).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한 일·생활 균형이 필요

하고(윤자영 등, 2014), 취업자의 경우 투입되는 수입노동시간에 따라 가사노

동시간, 여가시간, 생활 필수 시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생활영역

에 대한 시간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파악해 볼 수 있다(통계청, 2015).

근로자는 직장에서 장시간 노동이나 강도 높은 노동과 같은 일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일·생활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근로시간이 감소할수록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증가한다(Guest, 2002). 즉 일·생활 균형의 만족도를 낮

추는 요인으로 0-6세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통근시간이 긴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 일·생활 만족도가 낮아진다(배규식 등,

2013). 특히 남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한 시간 제약은 아버지 역할을 방

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되고(한경혜, 1995), 다른 생활에 투자할 시간을 방

해하므로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부족’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

고 있다(김외숙, 1990). 여성의 경우도 취업여성,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과 가계 총 소득이 낮은 여성, 비 양성적 특성을 가진 여성의 경우 여가

생활에 있어 취약 집단이므로(김외숙, 1991) 일·생활 불균형의 큰 핵심요인으

로 작용하는 성별과 세대 간 문제와 특성, 장시간 근로 집단 분석, 미취학 자

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다(통계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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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활동 실천 장애요인

현대사회는 의학 기술의 발달과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

고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나타나며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무식, 2006). 근로자의 만성질환 중 5대 주요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만성 간질환, 비만이 있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은 초기부터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합병

증이 발병하여 돌연사나 신체기능 마비로 직장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장기 요

양으로 의료비의 막대한 비용 지출을 하게 된다. 근로자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는 근로자의 생활습관과 만성질환관리와 같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환

경적인 요인, 사내 조직문화, 근로자 지원을 위한 사내 가용 요인 등의 환경적

요인 이 매우 중요하고(김해준 등, 2007), 역학 및 보건학 분야에서 만성질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주는 신체활동이 중요하다(조영태 등, 2012).

신체활동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조영태

등, 2012),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

다(이무식, 2006).

WHO(2016)의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을 통한 신체의 모든 움직임의 결과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

하며(일, 놀이, 이동, 가사, 여행, 레크레이션 참여를 포함한 활동), 18-64세 성

인은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활동 또는 일주일에 적어

도 75분 이상의 격렬한 유산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량의 중등도 내지

격렬한 활동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WHO, 2016).

신체활동 부족이란 중강도의 신체활동을 주당 총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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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을 주당 총 75분 이상 수행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WHO,

2016), 한국 성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권장수준인 중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이(2005년 18.7%→ 2013년 6.8%)

11.9% 감소하고, 걷기 실천율은(2005년 60.7%→ 2013년 30.8%) 22.7% 감소하

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신체활동 실천은 남자(24.9%)가 여자(16.0%)보다 실천율이 높으며, 연령별로

는 40대와 50대의 실천율이 높게 나타나데, 이는 중년층의 건강에 대한 관심

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김은경 등(2007)은 ‘근로자 건강증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근로자의 실제 건강증진 실천 내용은 금연, 운동, 음주제한, 스트레스 관리 순

이었으나, 개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요구 내용으로는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금연 순으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

다고 하였다. 근로자들이 건강증진 실천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실천할 시간 부족, 비용 문

제, 실천할 장소 문제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김해준 등이 연구한 ‘근로자의 건

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관리 실태조사(성과지표 개발 포함)와 사업장 건강

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욕구 및 수요 조사에 관한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근

로자의 운동 실천 여부와 어려움을 주는 요인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규칙적

운동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라고

대답한 사람이 55.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공

간․시간이 없어서’였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 는 비

율은 여자가 높았으며, 20대는 ‘공간․시설이 없어서 운동을 하지 못한다’의

비율이, 30대 이상에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 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군은 주로 기혼 및 이별․사별한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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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이 중졸 이하 또는 대학원 이상인 군, 절대적으로 근무시간이 48～55

시간 또는 56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군에서 많았다(김해준, 2007). 차

승은(2011)의 ‘노동시간에 따른 시간 압박과 여가 제약’에서는 노동시간이 길

어질수록 근로자는 여가를 즐기더라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활

동을 선택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가활동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 노동시간의 증가로 시간 압박이 커져 쉬기, 걷기 등의 건강증

진을 위한 행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차승은, 2011).

이와 같이 근로자의 경우 신체활동 실천여부에 ‘시간’ 요인이 가장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가 여유를 가지고 삶 속에서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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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가사노동시간,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 관련성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 정한 장시간 근

로의 국제 기준은 주 4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 넘게 일한다(고용노동부, 2011). 우리나라의 장시

간 노동은 평일 연장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휴일특근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배규식 등, 2013), 고용노동부의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 근로시간이 173.5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시간 증가하였고 이중 정규직은 187.4시간으로 전년대비 9.7시간이 증가했

다(고용노동부, 2015). 장시간 노동의 배경인 Becker(1965)의 합리적 선택이론

에 따르면 개인은 만족스러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동안 유급노

동시간을 늘려 왔으며, 여가시간과 가사노동시간, 가족활동을 줄이면서까지 현

대인들은 공적 영역인 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차승은, 2008). 그러나 장시

간 노동을 합리적 선택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일·생활 만족도를 저

하시키는 노동시간 불일치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이용관(2015)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근로

자가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며 고용주가 제안

하는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자가 선호하는 근로시간의 차이로 노동시간 불일치

가 발생한다. 한국은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

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였으나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은 아

니며, 많은 사업장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산량의 감소

를 보충하기 위해 신규 고용을 확대하기보다 초과근로를 하도록 하고 있다(이



- 15 -

복임 등, 2007). 결국 근로자는 고용상태 불안과 작업성과에 대한 압력 증가로

고용주가 제안하는 근로시간을 수용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며(Sparks et

al., 1997), 이러한 장시간 근로로 근로자의 삶의 질은 낮아지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가족갈등 증가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받게 되어

산업재해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일 중심의 근로 문화를 지속시켜 근로자 본인

의 일·생활 균형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배우자의

일·가정 양립도 저해하고(윤자영 등, 2014), 출산률 저하, 여성 및 고령자 등의

취업 저해,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기반 약화 등을 초래하여 고용률 활성화에 걸림

돌이 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1).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은 근로자의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

향을 미치는데, 근로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여가시간은 근로자가 정해진 하루의

시간 안에서 시간을 배분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우선순위 항목 중 하나이고,

근로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여가시간이 균형을 이루어야 근로자의 일·생활의 균

형이 이루어지며 일·생활의 균형 속에서 근로자들은 마음의 여유와 시간의 여

유를 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수 있다(윤자영 등, 2014).

우리나라 근로자의 가사노동시간 특징은 남·녀 차이가 크다는 점인데, 박종

서(2012)는 우리나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평일 기준으로 약 8

배가량 높고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시간 총량이 절대적으로 많으나 남

성은 일요일에 평일보다 2.6배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남

성의 가사 참여가 시간 가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취

업자 남·녀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평일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6배가량 높지만 일요일에는 3배로 감소하며 남·녀 모두 주당 근로시간이 증가

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창순(2014)은 맞벌이 임금근로자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증가 할수록 가사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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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줄어들며, 미취학 자녀 유·무는 가사노동시간 순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된

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성에서 변동의 폭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이

승미(2011)도 미취학 자녀의 존재는 남·녀 모두에게서 유급노동시간은 줄이고

가사노동시간을 늘리게 하며, 여가시간 조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이승미, 2011).

육아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가사노동시간과 근무시간에 대한 배우자의

지원이 적을 경우 일·가족 양립 갈등은 증대되며(김동식 등, 2013), 주 45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는 일·가정 양립 갈등 수준을 높인다(송다영 등, 2010). 또한

Berntsso 등(2006)은 맞벌이 여성과 남성 모두 가사노동시간과 근로시간이 긴

경우 건강이 나쁘고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의 책임감이 더 크므로 성별에

따라 가사노동이 건강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남·녀 근로자의 가

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인의 근로시간과 배우자의 근로시간이고

(허수연, 2008),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체적 건강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취미생활이나 시간적 여유, 여가생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생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위해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정서적 스트레스 원인 중 가

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가정생활 스트레스(가족관계, 부부관계, 자녀양육 및

교육 등)나 자기 효능감 또는 자기조절과 같은 내적인 심리적 통제를 통해 근

로자의 삶의 질을 증진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윤자영 등, 2014).

근로자의 신체활동 실천에 중요한 여가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여가시간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지속적인 경제성장 후 생활수준의 양적인 증가로 생리

적. 물질적인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고 그 관심이 문화적 정신적인 욕구 충

족과 같은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옮겨지면서 더불어 증가되었다(이현아 등,

1999).

여가의 의미는 시간, 활동, 마음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시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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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는 ‘의무감 없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쉬거나 노는 것’등으로 해석되고,

활동으로서의 여가는 자유시간과 구별하여 ‘목적을 가지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 ‘꼭 해야 하는 일로부터 벗어나 기분전환을 하는 것’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마음으로서의 여가는 ‘자기성장과 개발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이로운 결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윤소영 등, 2004).

이현아 등(1999)의 ‘부부의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및 여가 만족도에 대한 연

구’에 따르면 평일에 남편의 여가시간은 부인의 평균 여가시간보다 약 50분가

량 적으나 부인을 취업여성과 미취업 여성으로 세분화한 결과 취업여성의 경

우 남편이 부인보다 여가시간이 길었다. 휴일의 경우는 여성의 취업여부와 상

관없이 남편의 여가시간이 길었으며, 이는 남편의 경우 평일은 직장일과 관련

하여 충분한 여가시간을 갖지 못하더라도 휴일에 상대적으로 충분한 여가시간

을 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반면, 취업여성은 평일에는 직업노동과 가사노동, 휴

일에는 밀린 가사노동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하므로 절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선행연구로 Nomaguchi & Bianchi(2004)에 따르면 기혼자는 운

동에 사용하는 시간 부족으로 미혼인 사람들보다 1시간-31분(2주 동안)가량

운동시간을 적게 사용하며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없

는 부모들보다 약 52분(2주 동안)가량 운동시간을 적게 사용한다. 또한 여성은

직장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남성보다 약 1-41분(2주 동안)가량 운동

을 적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청아(2015)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모든 직업 관련 요인들을 인구

학적 변수를 통제 시 사무직, 초과근로,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여가시간 신체활

동은 각각 0.444배, 0.713배, 0.525배로 낮았으나 교대 근무는 비 교대 근무보

다 남는 시간이 있어 여가시간 신체활동 참여가 1.718배 높다고 하였다.

근로자의 신체활동 참여는 여가시간이 많을 경우 높으며, 이러한 여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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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애를 주는 요인으로 임호남과 박준석(1997)은 시간장애, 비용장애, 개인

적 장애, 가족적 장애로 분류하였으며(윤소영 등, 2004 재인용), 많은 근로자가

시간적 여유부족, 경제적 여유부족, 시설부족 등으로 인해 여가활동 참여가 낮

다고 하였다(김규리, 2010).

여가 장애는 근로자의 건강수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데, 김규리(2010)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수준이 신체적 여가활동,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시간 소일 적 여가활동을 자주 하는 근로자가 자주 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건

강수준이 높았으며 근로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만성질환에 노출될 기회가 적고

신체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건강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여가장애를 가져

오는 개인적 장애, 시간적 장애, 경제적 장애, 가족 및 사회적 장애가 높을수

록 건강수준은 낮았고 특히 근로자의 육체피로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

하는 장시간 근로를 피할 경우 건강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본바 근로자의 신체활동 실천 방해 요인으로 ‘시간

적인 부족함’이 가장 크다. 그리고 시간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대체재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한 시간만을 가지고 근로자의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로자 신체활동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가사노

동·여가시간을 함께 분석하여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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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인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신체활동

신체활동 실천

(규칙성, 신체활동 유·무)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월 가구소득

노동환경 

변수

.고용형태

.근로형태

건강행태 변수

.주관적 건강인식

.흡연

.음주

가족 변수

.결혼 상태

.5세 미만 자녀

.5세 미만 자녀

수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연구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림 1. 연구의 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OVA, Chi-Sq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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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한국 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는 국내

유일의 노동 관련 가구 패널 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

두 갖고 있는 자료이다. KLIPS는 기본적으로 가구를 추적하여 조사를 실시하

며,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

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

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패널 이탈에 의한 표본 마모와 도시

지역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9년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하는 표본 추가모집을 실시하였고 KLIPS는 원 가구(혹은 가구

표본)인 1,998년 원 표본과 2,009년(12차 년도) 통합 표본 두 가지로 구분된다.

조사대상은 1998년 원 표본 가구인 5,000가구와 원 가구에서 분가한 신규

분가 가구, 그리고 12차 년도(2009년) 당시 응답가구를 원 표본으로 하는 통합

표본 원 가구와 분가 가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17차(2014년) 한국 노동패널조사에 참여한 13,169명 중 임

금근로자인 5,32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나이를 15-65세로 제한하고

결측 대상자를 제외한 총 응답자 4,264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윤리심의

를 면제 승인받았다(승인번호: 2-1040939-AB-N-01-2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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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대상자 선정

비 임금근로자 7,842명 제외

2014년 제 17차 한국 노동패널조사

(N=13,169)

15-65세 임금근로자 N=5,002

15-65세 임금근로자 N=4,264

1. 근로시간 결측 대상 656명 제외

2. 가사노동·여가시간 결측 대상 74명 제외

3. 월 평균 소득 결측 대상 8명 제외

임금근로자 N=5,327

15세 이하, 65세 이상 응답자 325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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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신체활동이다. 건강유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의

질문 항목 중 (1)‘운동을 한다’ 고 응답한 대상자를 신체활동 실천 대상자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신체활동 실천 규칙성(규칙적/불규칙,수시)으로 구분하

였다. 운동을 하지 않고 ‘(2)식사조절, (3)담배나 술 절제, (4) 보약이나 영양제

복용, (5)목욕, 사우나, 찜질, (6)충분한 휴식, 수면, (7) 정기적 종합검진, (8)기

타, (9)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신체활동 미 실천 대상자

로 구분하였다.

신체활동 실천 관련 변수들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 교육 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 가족 변수(결혼 상태, 5세 미만 자녀), 노동환경 변수(고용형

태, 근로형태), 건강행태 변수(흡연, 음주, 주관적 건강평가)를 함께 분석하였

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근로자의 주요 시간 배분 변수인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개인 유형 설문지 8가지 중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여부 설문

지 유형1(취업형태: 임금, 현재 계속 여부: 현재도 일하고 있다), 유형2(취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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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임금, 현재 계속 여부: 지금은 그만두었다), 새로 시작한 일자리 여부 설문

지 유형5(취업형태: 임금, 현재 계속 여부: 현재도 일하고 있다), 유형6(취업형

태: 임금, 현재 계속 여부: 지금은 그만 두었다)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를 대

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분하여

주 40시간미만, 주 41-52시간, 주 52시간 초과의 3개 군으로 범주화하였다.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부가 설문 항목인 ‘시간 사용과 삶의 질’의 시간

배분 17개 항목 즉 수면시간, 개인관리(식사, 개인위생, 외출준비 등), 통근/통

학시간, 주된 취업활동(취업자의 근로활동, 일과 관련 활동 전반), 부업(주된

일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활동), 구직활동(이력서 작성, 취업알선기관 방문, 취

업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 자녀 돌보기(씻기기, 재우기, 놀아주기, 데려다주고

데려오기 등), 자녀 외 가족 돌보기(환자 간병 포함, 식사 준비 제외), 가사활

동(식사준비, 세탁, 청소, 시장보기, 은행 및 관공서 일 등), 학업 및 자기개발

활동, 여가활동(신문/잡지/T.V/비디오/인터넷 등의 이용, 영화/공연 등), 종교

활동(개인적 종교 활동, 종교 집회/모임 참가 등), 참여 및 봉사활동(일일급식,

교통지도, 자원봉사, 민방위/예비훈련 등), 가족 및 친지와의 전화 및 모임, 직

장 동료 등과의 전화 및 모임 친구 계모임 등, 개인적인 전화 및 모임, 그 외

기타를 분석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은 두 군으로 범주화하였다. 자녀 돌보기(씻기기, 재우기, 놀아

주기, 데려다주고 데려오기 등)와 자녀 외 가족 돌보기(환자 간병 포함, 식사

준비 제외) 항목은 ‘가족 돌보기’로 분류 하였으며, 가사활동(식사준비, 세탁,

청소, 시장보기, 은행 및 관공서 일 등)은 ‘가정관리’로 분류하였다.

일일 가사노동시간은 평균값을 분으로 환산한 후 평균값을 기준으로 범주화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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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가시간

여가시간은 세 군으로 범주화 하였다. 학업 및 자기개발 활동, 여가활동(신

문/잡지/T.V/비디오/인터넷 등의 이용, 영화/공연 등)의 항목은 여가활동으로

분류하였고, 종교 활동(개인적 종교 활동, 종교 집회/모임 참가 등)은 교제 및

종교 활동으로, 참여 및 봉사활동(일일 급식, 교통지도, 자원봉사, 민방위/예비

훈련 등), 가족 및 친지와의 전화 및 모임, 직장 동료 등과의 전화 및 모임 친

구 계모임 등, 개인적인 전화 및 모임의 항목은 참여 및 봉사활동으로 분류

하였다.

일일 여가시간은 평균값을 분으로 환산한 후 평균값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였

다.

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에 대

해 조사하였으며, 연령은 15-29세, 30-39세, 40-49세, 50-65세로 범주화 하였

다. 교육수준은 초졸 미만, 중졸, 고졸, 대졸이상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은

소득사분위수(가구)로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 원 이하, 200만원-300만원,

301만원-420만원, 420만 원 이상인 그룹으로 범주화 하였다.

라. 가족 변수

가족 특성으로 결혼 상태, 5세 미만 자녀 유·무, 5세 미만 자녀 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 기혼, 이혼 및 별거, 사별로 분류하였고 5세

미만 자녀는 5세 미만 자녀 유·무와 5세 미만 자녀 수를 함께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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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노동환경 변수

노동환경은 고용형태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으며, 근로형태는 교

대 근무와 상근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바. 건강행태 특성

건강행태는 음주, 흡연, 주관적 건강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음주는 음주 경

험 유무로 구분하고 흡연은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현재 흡연’은 현재 흡

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이며, 과거에는 흡연을 했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 대상

자는 ‘과거 흡연’, 흡연을 한 적이 없는 대상자는 ‘비흡연’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현재 건강상태 응답 항목 중 (1)‘아주 건강하다’ (2)‘건강한

편이다’를 ‘좋음’으로 분류 하였고 (3)‘보통이다’ 는 ‘보통’으로, (4)‘건강하지 않

은 편이다’ (5)‘건강이 아주 안 좋다’는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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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자료 분석

자료는 SAS 9.4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

준은 0.05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

며,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 test, 연속형 변수는 ANOVA 통계량을 사용하

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은 사분위로 나누어 범주화하여 분

석하였으며, 결혼 상태, 5세 미만 자녀와 자녀 수,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인식, 음주

경험, 흡연 경험도 범주화하여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대상자의 근로·가사노동·여가·개인유지시간은 각 변수 정의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으며, 가사노동시

간과 여가시간의 세부항목은 평균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4) 독립변수인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은 피어슨 상관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변수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5) 결과변수인 신체활동 실천과 독립변수인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의 관련

성은 성별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

고,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이상 대상자 수가 적어 주 40시간 미만과 주 41시간 이상으로 범주화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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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형1은 독립변수인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모형2는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과 연령, 고용형태, 근로형태, 월

평균 가구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함께 투여하여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모형3은 모든 변수를 보정 후 신체활동 실천과 관련성을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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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전체 대상자는 총 4,264명이며 남성 2,500명

(59%),여성 1,764명(41%)이었다. 성별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교육수

준,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 가족 특성(결혼 상태, 5세 미만 자녀 유·무, 5세

미만 자녀 수), 노동환경 특성(주당 근로시간, 고용형태, 근로형태), 건강행태

(음주. 흡연, 주관적 건강인식) 및 신체활동 실천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령분포는 15-29세 522명 (12.2%), 30-39세 1,346명(31.6%), 40-49세 1,260

명(29.6%), 50-64세1,136명(26.6%)이며, 결혼 상태는 기혼 3,054명(71.6%), 미

혼895명(21.0%)이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 175명(4.1%)이

었고 중학교 졸업 265명(6.2%), 고등학교 졸업 1,395(32.7%), 대학교 졸업 이

상 2,429명(57.0%)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을 4 그룹

으로 분류하여 소득수준이 200만 원 이하 1,715명(40.2%), 200만원-300만원

1,474명(34.6%), 301만원-420만원 625명(14.7%), 420만 원 이상 450명(10.5%)으로

나타났다. 이때 남성은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200만원-300만원이 1,084명

(4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1,205명(68.3%)으

로 가장 많았다.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대상자는 792명(18.6%)이었고 남성 557명(22.3%), 여

성 235명(13.3%)이었다. 이때 5세 미만 자녀 수가 1명인 대상자는 587명

(74.1%), 그 중 남성 399명(71.6%), 여성 188명(80.0%)이고, 5세 미만 자녀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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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인 대상자는 205명(25.9%), 남성 158명(28.4%), 여성 47명(20.0%)이었다.

노동환경 특성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그룹은 2,865명(67.2%), 남성

1,612명(64.5%), 여성 1,253명(71.0%)이었고, 주 52시간 초과 그룹은 543명

(12.7%), 남성 348 (13.9%), 여성 195(11.1%)이며, 정규직 대상자는 2,993명

(70.2%), 비정규직 대상자가 3,829명(89.8%), 교대근무자 435명(10.2%), 상근

3,829명(89.8%) 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 특성은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음이 2,844명(66.7%)이고 음주를 한

다는 대상자는 70.0% 현재 흡연 대상자는 29.5%, 비흡연자는 63.8%이었다.

신체활동 실천여부는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1,193명중 규

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대상자가 701명(58.8%), 남성466명(57.2%), 여성235명

(62.2%)이었으며, 불규칙적/수시로 하는 대상자는 492명(41.2%)으로 남성349명

(42.8%), 여성143명(37.8%)이었다.

신체활동을 실천하지 않는 대상자는 3,071명이며, 남성은 1,685명(54.9%), 여성

은 1,386명(45.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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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264)

변수 구분
남성 여성 전체

N=2,500 (%) N=1,764 (%) N=4,264 (%)

연령 15-29세 241 9.6 281 15.9 522 12.2
30-39세 855 34.2 491 27.8 1,346 31.6
40-49세 751 30.1 509 28.9 1,260 29.6
50-65세 653 26.1 483 27.4 1,136 26.6

결혼 상태 미혼 521 20.8 374 21.2 895 21.0
기혼 1,872 74.9 1,182 67.0 3,054 71.6
이혼, 별거, 사별 107 4.3 208 11.8 315 7.4

교육수준 초졸 미만 57 2.3 118 6.7 175 4.1
중졸 111 4.4 154 8.7 265 6.2
고졸 803 32.1 592 33.6 1,395 32.7
대졸 이상 1,529 61.2 900 51.0 2,429 57.0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단위
(만원)

200 이하 510 20.4 1,205 68.3 1,715 40.2
200-300 1,084 43.4 390 22.1 1,474 34.6
301-420 508 20.3 117 6.6 625 14.7
420 이상 398 15.9 52 3.0 450 10.5

5세 미만 자녀 없음 1,943 77.7 1,529 86.7 3,472 81.4
있음 557 22.3 235 13.3 792 18.6

5세 미만 자녀
수(명)

1명 399 71.6 188 80.0 587 74.1

2명 이상 158 28.4 47 20.0 205 25.9
고용형태 정규직 1,949 78.0 1,044 59.2 2,993 70.2

비정규직 551 22.0 720 40.8 1,271 29.8
근로형태 교대 근무 305 12.2 130 7.4 435 10.2

상근 2,195 87.8 1,634 92.6 3,829 89.8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1,752 70.1 1,092 61.9 2,844 66.7
보통 696 27.8 597 33.8 1,293 30.3
나쁨 52 2.1 75 4.3 127 3.0

음주 유 2,103 84.1 880 49.9 2,983 70.0

무 397 15.9 884 50.1 1,281 30.0
흡연 현재 흡연 1,242 49.7 16 0.9 1,258 29.5

과거 흡연 281 11.2 3 0.2 284 6.7
비흡연 977 39.1 1,745 98.9 2,722 63.8

근로시간
(주당)

주 40시간미만 1,612 64.5 1,253 71.0 2,865 67.2
주 41-52시간 540 21.6 316 17.9 856 20.1
주 52시간초과 348 13.9 195 11.1 543 12.7

신체활동 실천 규칙적 466 18.6 235 13.3 701 16.4

불규칙적/수시 349 14.0 143 8.1 492 11.6
운동 안함 1,685 67.4 1,386 78.6 3,071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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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의 특성을 인구사회학

적 특성, 가족 특성, 노동환경 특성, 건강행태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남성의 주당 근로시간은 연령, 결혼 상태,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

5세 미만 자녀 유·무, 고용형태, 주관적 건강인식, 음주, 흡연 경험, 신체활동

실천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5세 미만 자녀 수, 근로형태와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성의 주당 근로시간은 연령, 결혼 상태,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

5세 미만 자녀 유·무, 고용형태, 주관적 건강인식, 흡연 경험, 신체활동 실천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5세 미만 자녀 수, 근로형태와는 그룹 간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일 가사노동시간 특성은 가족 돌봄 시간과 가정관리 시간으로 구분하였으

며 남성의 경우 가족 돌봄 시간은 연령, 결혼 상태,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 소

득수준, 5세 미만 자녀 유·무, 5세 미만 자녀 수, 고용형태, 주관적 건강인식,

흡연 형태와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근로형태, 음주, 신체활동 실천과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성의 가정관리 시간은 결혼 상태, 고용형태, 주관

적 건강인식, 음주 유·무에 따라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연령, 교육수

준,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 5세 미만 자녀 유·무, 5세 미만 자녀 수 , 근로형태,

흡연, 신체활동 실천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성의 가족 돌봄 시간은 연령, 결혼 상태,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

5세 미만 자녀 유·무, 고용형태, 근로형태, 주관적 건강인식, 음주와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5세 미만 자녀 수, 흡연, 신체활동 실천과는 그룹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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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가정관리 시간은 연령, 결혼 상태,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

고용형태, 음주와 그룹 간 차이가 있었으며, 5세 미만 자녀 유·무, 5세 미만 자

녀 수, 근로형태, 주관적 건강인식, 흡연, 신체활동 실천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일일 여가시간은 여가활동과 교제 및 종교 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으로 구

분하였으며 남성은 연령에 따라 여가활동과 교제 및 종교 활동, 참여 및 봉사

활동이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5세 미만 자녀 유·무와 고용형태에

따라 여가활동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결혼 상태, 월평균 가

구 소득수준, 교육수준, 5세 미만 자녀 수, 근로형태, 주관적 건강인식, 음주,

흡연은 일일 여가시간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성은 연령과 결혼

상태에 따라 여가활동과 교제 및 종교 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이 그룹 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5세 미만 자녀 유·무,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여가활동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 5세

미만자녀 수, 근로형태, 주관적 건강인식, 음주, 흡연에 따라 여가시간은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녀 모두 5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5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가사노동시간

은 현저히 증가하고 여가시간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신체활동 실

천은 남성의 경우 신체활동 실천을 하지 않는 것과 여가활동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여성의 경우는 신체활동 실천 유·무 모두 여가활동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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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성별에 따른 근로시간(남성) (N=2,500)

변수 구분

주당 근로시간 (N=2,500)

주40시간미만 주41-52시간 주52시간초과
P-value

N=1,612(%) N=540(%) N=348(%)

연령 15-29세 163(10.2) 47(8.7) 31(8.9) 0.01

30-39세 577(35.8 ) 177(37.8) 101(29.0)

40-49세 486(30.1) 162(30.0) 103(29.6)

50-65세 386(23.9) 154(28.5) 113(32.5)

결혼 상태 미혼 331(20.5) 119(22.0) 71(20.4) 0.02

기혼 1,235(76.6) 393(72.8) 244(70.1)

이혼,별거,사별 46(2.9) 28(5.2) 33(9.5)

교육
수준

초졸 미만 32(2.0) 18(3.3) 7(2.1) <.01

중졸 39(2.4) 42(7.8) 30(8.6)

고졸 401(24.9) 216(40.0) 186(53.4)

대졸 이상 1,140(70.7) 264(48.9) 125(35.9)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단위
(만원)

200 이하 259(16.1) 138(25.6) 113(32.5) <.01

200-300 628(39.0) 277(51.3) 179(51.4)

301-420 372(23.1) 91(16.9) 45(12.9)

420 이상 353(21.8) 34(6.2) 11(3.2)

5세 미만
자녀

없음 1,226(76.1) 434(80.4) 283(81.3) 0.01

있음 386(23.9) 106(19.6) 65(18.7)
5세 미만 자녀
수(명)

1명 272((70.5) 75(70.8) 52(80.0) 0.18

2명이상 114(29.5) 31(29.2) 13(20.0)

고용형태 정규직 1,347(83.6) 388(71.9) 214(61.5) <.01

비정규직 265(16.4) 152(29.1) 134(38.5)

근로형태 교대 근무 199(12.3) 39(7.2) 67(19.3) 0.06

상근 1,413(87.7) 501(92.8) 281(80.7)

주관적 건강
인식

좋음 1,175(72.9) 361(66.9) 216(62.1) <.01

보통 411(25.5) 162(30.0) 123(35.3)

나쁨 26(1.6) 17(3.1) 9(2.6)

음주 유 1,374(85.2) 444(82.2) 285(81.9) 0.05

무 238(14.8) 96(17.8) 63(18.1)

흡연 현재 흡연 748(46.4) 293(54.3) 201(57.8) <.01

과거 흡연 178(11.0) 63(11.7) 40(11.5)

비흡연 686(42.6) 184(34.0) 107(30.7)

신체활동
실천

규칙적 357(22.1) 76(14.1) 33(9.5) <.01

불규칙적/수시 259(16.1) 54(10.0) 36(10.3)

운동안함 996(61.8) 410(75.9) 27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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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별에 따른 근로시간(여성) (N=1,764)

변수 구분
주당 근로시간 (N=1,764)

주40시간미만 주41-52시간 주52시간초과
P-value

N=1,253(%) N=316(%) N=195(%)

연령 15-29세 202(16.1) 55(17.4) 24(12.3) <.01

30-39세 400(31.9) 67(21.2) 24(12.3)

40-49세 375(29.9) 86(27.2) 48(24.6)

50-65세 276(22.1) 108(34.2) 99(50.8)

결혼 상태 미혼 276(22.0) 65(20.5) 33(16.9) <.01

기혼 875(69.8) 204(64.6) 103(52.8)

이혼,별거,사별 102(8.2) 47(14.9) 59(30.3)

교육
수준

초졸 미만 63(5.0) 28(8.9) 27(13.8) <.01

중졸 87(6.9) 32(10.1) 35(17.9)

고졸 358(28.6) 138(43.7) 96(49.3)

대졸 이상 745(59.5) 118(37.3) 37(19.0)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단위
(만원)

200 이하 792(63.2) 255(80.7) 158(81.0) <.01

200-300 307(24.5) 50(15.8) 33(17.0)

301-420 108(8.6) 8(2.5) 1(0.5)

420 이상 46(3.7) 3(1.0) 3(1.5)

5세 미만 자녀 없음 1,048(83.6) 289(91.5) 192(98.5) <.01

있음 205(16.4) 27(19.5) 3(1.5)

5세 미만 자녀
수 (명)

1명 161(78.5) 24(88.9) 3(100) 0.13

2명 이상 44(21.5) 3(11.1) 0

고용형태 정규직 793(63.3) 172(54.4) 79(40.5) <.01

비정규직 460(36.7) 144(45.6) 116(59.5)

근로형태 교대 근무 87(6.9) 26(8.2) 17(8.7) 0.29

상근 1,166(93.1) 290(91.8) 178(91.3)

주관적 건강
인식

좋음 818(65.3) 185(58.5) 89(45.6) <.01

보통 391(31.2) 111(35.2) 95(48.7)

나쁨 44(3.5) 20(6.3) 11(5.7)

음주 유 620(49.5) 161(50.9) 99(50.8) 0.63

무 633(50.5) 155(49.1) 96(49.2)

흡연 현재 흡연 3(0.2) 7(2.2) 6(3.1) <.01

과거 흡연 1(0.1) 2(0.6) 0

비흡연 1,249(99.7) 307(97.2) 189(96.9)
신체활동
실천

규칙적 189(15.1) 36(11.4) 10(5.1) 0.01

불규칙적/수시 104(8.3) 24(7.6) 15(7.7)

운동안함 960(76.6) 256(81.0) 17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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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 평균 일일 가사노동시간

변수 구분

남성 가사노동시간

(N=2,500) 단위(분/일)

여성 가사노동시간

(N=1,764) 단위(분/일)
가족 돌봄

(Mean±SD)
p-value

가정관리

(Mean±SD)
p-value

가족 돌봄

(Mean±SD)
p-value

가정관리

(Mean±SD)
p-value

연령 15-29세 5.85±28.71 <.01 12.45±31.38 0.17 18.26±92.13 <.01 32.03±57.14 <.01

30-39세 41.02±83.15 14.77±39.22 93.00±156.21 111.63±94.47

40-49세 26.05±61.66 17.42±39.90 20.45±54.47 144.17±97.04

50-65세 1.65±19.38 17.92±43.95 5.03±46.29 136.71±99.53

결혼
상태

미혼 0.81±9.99 <.01 14.86±37.12 <.01 0 <.01 28.48±48.33 <.01

기혼 30.06±70.79 14.82±38.71 53.02±123.50 144.09±95.51

이혼별거,사별 3.93±43.95 45.98±60.75 4.62±21.98 107.02±98.00

교육
수준

초졸 미만 0 <.01 24.74±49.14 0.44 4.32±46.95 <.01 143.39±103.86 <.01

중졸 2.16±11.94 16.76±34.72 1.75±12.00 132.08±100.44

고졸 15.39±56.42 15.92±39.89 24.78±89.68 129.22±96.00

대졸 이상 29.12±68.17 15.93±40.15 53.53±122.36 99.40±98.46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
단위
(만원)

200이하 14.00±61.12 <.01 17.88±39.64 0.71 29.68±92.11 0.01 119.85±98.74 0.01

200-300 20.78±53.91 15.39±38.19 46.31±129.22 99.15±98.56

301-420 33.96±76.98 16.30±41.33 65.64±128.07 121.03±101.19

420이상 25.63±65.21 15.90±43.87 40.96±81.46 114.81±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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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남성 가사노동시간

(N=2,500) 단위(분/일)

여성 가사노동시간

(N=1,764) 단위(분/일)

가족 돌봄

(Mean±SD)
P-value

가정관리

(Mean±SD)
P-value

가족 돌봄

(Mean±SD)
P-value

가정관리

(Mean±SD)
P-value

5세 미만
자녀

없음 8.74±36.78 <.01 16.80±40.38 0.14 11.95±46.14 <.01 113.64±100.44 0.09

있음 72.06±99.35 13.95±38.89 193.02±198.41 125.36±92.54

5세 미만
자녀 수
(명)

1명 66.39±93.75 0.03 13.53±34.32 0.69 188.46±199.67 0.48 123.83±93.87 0.61

2명이상 86.39±111.29 15.00±48.69 211.28±194.32 131.49±87.70

고용형태 정규직 25.89±64.73 <.01 15.24±38.65 0.03 43.07±113.65 0.01 104.94±96.41 <.01

비정규직 12.09±54.07 19.44±44.60 25.92±87.83 130.08±102.02

근로형태 교대 근무 21.54±58.70 0.70 14.46±37.15 0.43 7.15±35.20 0.01 111.23±92.22 0.64

상근 23.03±63.34 16.40±40.46 38.37±107.49 115.52±100.05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 평균 일일 가사노동시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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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남성 가사노동시간

(N=2,500) 단위(분/일)

여성 가사노동시간

(N=1,764) 단위(분/일)

가족 돌봄

(Mean±SD)
P-value

가정관리

(Mean±SD)
P-value

가족 돌봄

(Mean±SD)
P-value

가정관리

(Mean±SD)
P-value

주관적
건강
인식

좋음 24.86±65.35 0.01 14.55±36.36 0.01 43.76±119.60 0.01 112.94±95.64 0.28

보통 19.40±57.90 19.83±47.30 24.47±72.45 117.49±98.34

나쁨 1.15±8.32 21.35±49.82 16.40±56.51 130.00±150.59

음주 유 23.32±62.95 0.38 15.42±39.16 0.03 30.55±89.04 0.03 109.06±101.71 0.01

무 20.33±61.95 20.10±44.41 41.57±117.16 121.32±96.87

흡연 현재흡연 18.89±53.68 0.01 15.60±39.40 0.19 0 0.32 76.88±61.94 0.29

과거흡연 24.66±63.31 20.28±47.42 0 100.00±91.65

비흡연 27.36±72.37 15.69±38.55 36.46±104.70 115.58±99.73

표 5. 건강행동 특성에 따른 성별 평균 일일 가사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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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 평균 일일 여가시간

변수 구분

남성 여가시간

(N=2,500) 단위(분/일)

여성 여가시간

(N=1,764) 단위(분/일)

여가활동

(Mean±SD)

p-

value

교제종교

(Mean±SD)

p-

value

참여봉사

(Mean±SD)

P-

value

여가활동

(Mean±SD)

p-

value

교제종교

(Mean±SD)

p-

value

참여 봉사

(Mean±SD)

p-

value

연령 15-29세 246.72±183.49 <.01 2.24±15.81 0.03 58.26±116.21 0.01 229.86±169.52 <.01 0.43±5.65 <.01 60.53±122.53 <.01

30-39세 203.26±156.16 1.33±13.24 45.60±109.50 177.31±148.72 2.08±23.85 24.38±94.93

40-49세 223.22±169.41 3.60±33.28 31.44±85.69 189.78±146.56 5.42±33.23 17.09±64.07

50-65세 238.25±181.80 50.24±32.60 32.85±78.23 188.14±144.82 10.81±51.08 19.13±77.15

결혼
상태

미혼 236.72±180.46 0.06 1.27±12.42 0.07 68.35±125.77 <.01 238.32±167.27 <.01 1.04±11.47 0.03 57.03±125.48 <.01

기혼 219.78±167.88 3.81±29.75 30.67±84.31 129.72±143.64 5.96±39.10 17.44±74.75

이혼별거,사별 202.99±161.80 0 39.25±90.70 180.58±149.29 8.08±36.05 23.94±71.37

0.01교육
수준

초졸 미만 223.16±163.53 0.98 0 0.64 43.68±89.83 0.26 176.19±141.89 0.21 11.69±52.34 0.14 19.07±73.87

중졸 220.00±158.71 1.35±14.24 29.73±83.54 191.69±158.76 5.26±30.12 25.32±72.53

고졸 224.53±173.80 3.70±33.75 34.60±93.97 185.12±148.21 5.78±38.40 17.38±71.53

대졸 이상 221.73±169.89 3.06±22.92 41.64±97.87 199.13±153.30 3.90±29.75 33.87±102.26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만원)

200이하 232.82±177.69 0.13 5.71±41.81 0.01 38.29±90.97 0.10 194.56±147.61 0.64 5.70±35.85 0.55 25.42±86.99 0.23

200-300 213.60±165.63 2.08±17.81 42.40±101.52 190.15±164.92 5.00±37.33 33.85±101.19

301-420 226.59±167.27 0.94±11.73 29.82±83.77 184.87±144.52 2.56±18.72 16.92±72.03

420이상 228.84±177.23 5.43±32.81 41.68±100.18 170.77±150.12 0 21.35±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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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남성 여가시간

(N=2500) 단위(분/일)

여성 여가시간

(N=1,764) 단위(분/일)

여가활동

(Mean±SD)

P-

value

교제 종교

(Mean±SD)

P-

value

참여봉사

(Mean±SD)

P-

value

여가활동

(Mean±SD)

P-

value

교제종교

(Mean±SD)

P-

value

참여봉사

(Mean±SD)

P-

value

5세 미만
자녀

없음 234.86±174.49 <.01 3.74±29.41 0.03 42.48±98.87 0.01 202.25±153.88 <.01 5.51±35.33 0.29 28.14±90.91 0.06

있음 179.78±147.88 0.97±10.13 26.39±83.52 127.15±114.97 2.94±30.93 16.60±75.04

5세 미만
자녀 수
(명)

1명 184.44±153.44 0.24 0.75±8.47 0.42 28.50±90.16 0.35 127.02±119.91 0.97 3.51±34.51 0.57 17.71±82.07 0.65

2명이상 168.04±132.53 1.52±13.46 21.08±63.66 127.06±93.72 0.64±4.78 12.13±35.20

고용형태 정규직 219.10±169.75 0.05 3.29±27.50 0.54 38.59±97.27 0.77 184.14±150.22 0.01 3.82±31.58 0.05 29.02±94.94 0.17

비정규 234.94±172.49 2.50±22.01 39.96±90.87 204.00±152.48 7.13±38.89 0.15 23.08±79.61

근로형태 교대 218.95±170.96 0.69 1.67±18.85 0.31 33.54±88.74 0.30 194.54±165.13 0.86 0.92±8.30 30.23±90.93 0.63

상근 223.09±170.41 3.32±27.26 39.64±96.83 192.06±150.33 5.51±36.04 26.31±88.89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 평균 일일 여가시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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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남성 여가시간

(N=2,500) 단위(분/일)

여성 여가시간

(N=1,764) 단위(분/일)

여가활동

(Mean±SD)

P-

value

교제 종교

(Mean±SD)

P-

value

참여봉사

(Mean±SD)

P-

value

여가활동

(Mean±SD)

P-

value

교제종교

(Mean±SD)

P-

value

참여봉사

(Mean±SD)

P-

value

주관적
건강
인식

좋음 219.50±162.79 0.33 2.86±22.50 0.22 39.95±96.99 0.45 194.78±151.36 0.43 5.25±36.19 0.98 28.16±87.76 0.36

보통 228.88±185.07 3.32±32.60 37.33±94.23 190.10±153.77 5.13±33.31 25.38±94.76

나쁨 242.31±213.69 9.23±46.98 24.23±78.82 172.40±132.35 4.40±24.01 13.60±52.26

음주 유 221.68±170.57 0.54 1.97±18.59 <.01 40.93±97.65 0.02 186.24±149.90 0.10 1.53±19.43 <.01 30.92±96.91 0.04

무 227.38±169.94 9.22±50.15 28.11±85.22 198.22±152.77 8.79±44.87 22.30±80.24

흡연 현재흡연 221.04±174.17 0.55 0.77±12.01 <.01 44.13±100.34 0.02 150.00±75.10 0.47 0 0.81 50.63±95.32 0.49

과거흡연 215.23±160.82 6.09±37.75 36.51±87.86 15.00±51.96 0 0

비흡연 226.67±168.39 5.25±34.29 32.91±91.93 192.70±152.01 5.23±34.97 26.42±89.03

표 7. 건강행동 특성에 따른 성별 평균 일일 여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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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남성 가사노동시간

(N=2,500) 단위(분/일)

여성 가사노동시간

(N=1,764) 단위(분/일)
가족 돌봄

(Mean±SD)

p-value 가정관리

(Mean±SD)

p-value 가족 돌봄

(Mean±SD)

p-value 가정관리

(Mean±SD)

p-value

신 체 활

동 실천

규칙적 23.56±69.26 0.91 15.97±40.85 0.95 22.85±70.80 0.21 118.72±104.87 0.15

불규칙적/수시 24.67±66.05 20.11±47.46 37.34±126.14 123.78±111.79

운동안함 22.76±62.12 16.13±39.20 37.51±106.24 113.61±96.81

변수 구분

남성 여가시간

(N=2,500) 단위(분/일)

여성 여가시간

(N=1,764) 단위(분/일)

여가활동

(Mean±SD)

P-

value

교제 종교

(Mean±SD)

P-

value

참여봉사

(Mean±SD)
P-

value

여가활동

(Mean±SD)

P-

value

교제종교

(Mean±SD)

P-

value

참여봉사

(Mean±SD)

P-

value

신체활
동 실천

규칙적 237.75±168.40 0.01 6.63±37.85 0.01 39.59±96.40 0.65 224.04±155.87 0.01 5.74±28.17 0.06 26.68±86.89 0.34

불규칙적
/수시

234.76±182.19 3.52±39.85 39.20±92.64 184.20±149.31 11.12±59.11 32.73±93.31

운동안함 215.58±168.37 2.17±18.28 39.42±96.83 187.68±149.73 4.45±31.39 25.66±87.85

표 8. 신체활동 실천에 따른 성별 평균 일일 가사노동시간

표 9. 신체활동 실천에 따른 성별 평균 일일 여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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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 개인유지시간

개인유지시간은 수면시간, 개인관리(식사, 개인위생, 외출 준비 등), 일자리

관련(통근/통학시간, 취업활동, 부업, 구직활동), 기타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의 개인유지시간은 신체활동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는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여

성은 연령과 결혼 상태,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고형형태, 음주 유무, 신

체활동 실천을 하지 않는 것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 그룹 간 개인유지시간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길었으며 남성은 결혼 상

태가 기혼이나 이별·사별·별거상태인 경우 개인유지시간이 더 길었고 여성은

다른 그룹에 비해 기혼자가 개인유지시간이 짧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유지시간이 짧았으며, 남성은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그룹에 비해 개인유지시간이 길었으나 여성은 5

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개인유지시간이 다른 그룹에 비해 현저히 짧았다.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거나 근로형태가 교대 근무를 할 경우 개인유지시간은

길었으며,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개인유지시간이 길었다.

또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그룹보다 실천하지 않는 그룹이 개인유지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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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남성

N=2,500 단위(분/일)

여성

N=1,764 단위(분/일)

Mean±SD p-value Mean±SD p-value
연령 15-29세 1114.48±215.35 0.34 1098.90±233.78 0.01

30-39세 1135.02±217.25 1031.61±246.81

40-49세 1138.28±215.18 1063.08±216.93

50-65세 1144.09±216.27 1080.18±221.56

미혼 1118.00±218.24 0.09 1115.13±213.05 <.01결혼
상태 기혼 1140.85±215.49 1039.77±233.92

이혼별거,사별 1147.85±215.99 1115.77±218.93

교육
수준

초졸 미만 1148.42±188.36 0.09 1085.34±221.17 0.06

중졸 1170.00±205.47 1083.90±242.58

고졸 1145.87±215.84 1077.72±222.82

대졸이상 1128.52±217.87 1050.17±234.03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단위
(만원)

200이하 1131.29±214.16 0.25 1064.79±225.28 0.73

200-300 1145.76±210.62 1065.54±250.33

301-420 1132.38±223.65 1048.97±220.45

420이상 1122.51±223.76 1092.12±222.07

5세 미만 자녀 없음 1133.39±216.96 0.20 1078.51±221.25 <.01

있음 1146.84±213.43 974.94±267.30

5세 미만 자녀
수(명)

1명 1146.39±215.97 0.94 979.47±269.16 0.60

2명이상 1147.97±207.53 956.81±261.78

고용형태 정규직 1137.89±215.32 0.51 1075.00±232.62 0.02

비정규직 1131.07±219.45 1049.79±226.83

근로형태 교대 근무 1149.84±211.43 0.25 1095.92±195.25 0.11

상근 1134.52±216.85 1062.23±233.00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1138.27±210.16 0.76 1055.11±232.46 0.06

보통 1131.25±229.34 1077.44±226.00

나쁨 1141.73±238.70 1103.20±232.46

음주 유 1136.68±215.50 0.88 1081.70±224.80 0.01

무 1134.86±220.23 1047.79±235.03

흡연 현재 흡연 1139.57±214.45 0.72 1162.50±165.59 0.15

과거 흡연 1137.22±215.63 1190.00±135.28

비흡연 1132.11±218.74 1064.00±230.99

신체활동실천 규칙적 1116.50±225.05 0.01 1041.96±234.23 0.01

불규칙/수시 1117.74±219.32 1050.84±242.96

운동안함 1143.94±211.28 1071.10±226.73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 평균 일일 개인유지시간

(N=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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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

신체활동 실천은 ‘운동을 함’과 ‘운동을 안 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운동을 하는 대상자는 운동의 규칙성 여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남성의 신체활동 실천을 살펴보면 신체활동 실천을 하지 않는 남성은 1,685

명(67.4%)이고 신체활동 실천을 하는 대상자는 815명(32.6%)이었다. 근로시간

이 주 40시간 미만 일 경우,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5

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고용형태가 정규직,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고, 비흡

연 일 경우 다른 그룹에 비해 신체활동 실천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을 살펴보면 신체활동 실천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1,386명(78.6%)이고 신체활동 실천을 하는 대상자는 378명(21.4%)이었다.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고, 가족 돌봄 시간이 평균보다 적을 경우, 여가시간

이 평균보다 많을 경우, 5세 미만 자녀가 없고 고용형태가 정규직, 주관적 건

강인식이 좋을 때 신체활동 실천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남성의 신체활동 실천은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체활동 실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족 돌봄 시간

과 신체활동 실천은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은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가족 돌봄 시간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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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운동함

N=815(%) 운동안함

N=1,685(%)
P-value

규칙적

N=466(%)

불규칙/수시

N=349(%)

근로시간 주40시간미만 357(22.1) 259(16.1) 996(61.8) <.01

주41-52시간 76(14.1) 54(10.0) 410(75.9)

주52시간초과 33(9.5) 36(10.3) 279(80.2)

가사노동시간

단위(분/일)

가족 돌봄>=22.85 82(17.5) 64(13.7) 322(68.8) 0.37

가족 돌봄<22.85 384(18.9) 285(14.0) 1,363(67.1)

가정관리>=16.16 88(17.6) 82(16.3) 331(66.1) 0.40

가정관리<16.16 378(18.9) 267(13.3) 1,355(67.8)

여가시간

단위(분/일)

여가활동>=222.59 192(21.2) 142(15.7) 571(63.1) <.01

여가활동<222.59 274(17.2) 207(13.0) 1,114(69.8)

교제/종교>=3.12 18(33.3) 5(9.3) 31(57.4) 0.09

교제/종교<3.12 448(18.3) 344(14.1) 1,654(67.6)

참여/봉사>=38.89 84(18.3) 67(14.7) 307(67.0) 0.48

참여/봉사<38.89 382(18.7) 282(13.8) 1,378(67.5)

연령 15-29세 40(16.6) 25(10.4) 176(73.0) 0.04

30-39세 138(16.1) 117(13.7) 600(70.2)

40-49세 149(19.8) 116(15.4) 486(56.8)

50-65세 139(21.3) 91(13.9) 423(64.8)

결혼 상태 미혼 80(15.4) 74(14.2) 367(70.4) 0.06

기혼 372(19.9) 266(14.2) 1,234(65.9)

이혼,별거,사별 14(13.1) 9(8.4) 84(78.5)

교육수준 초졸 미만 3(5.0) 4(6.7) 53(88.3) <.01

중졸 13(15.7) 14(12.6) 84(75.7)

고졸 126(15.7) 91(11.3) 586(73.0)

대졸 이상 324(21.2) 240(15.8) 962(63.0)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단위
(만원)

200이하 62(12.1) 56(11.0) 392(76.9) <.01

200-300 163(15.0) 136(12.6) 785(72.4)

301-420 103(20.3) 69(13.6) 336(66.1)

420이상 138(34.7) 88(22.1) 172(43.2)

표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 (남성) (N=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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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운동함

N=815(%) 운동안함

N=1,685(%)
P-value

규칙적

N=466(%)

불규칙/수시

N=349(%)

5세 미만 자녀 없음 382(19.7) 286(14.7) 1,275(65.6) 0.01

있음 84(15.1) 63(11.3) 410(73.6)

5세 미만 자녀 수
(명)

1명 60(15.0) 44(11.1) 295(73.9) 0.84

2명이상 24(15.2) 19(12.0) 115(72.8)

고용형태 정규직 389(20.0) 286(14.6) 1,274(65.4) 0.01

비정규직 77(14.0) 63(11.4) 411(74.6)

근로형태 교대 근무 57(18.7) 49(16.1) 199(65.2) 0.49

상근 409(18.6) 300(13.7) 1,486(67.7)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365(20.8) 275(15.7) 1,112(63.5) <.01

보통 93(13.4) 68(9.7) 535(76.9)

나쁨 8(15.4) 6(11.5) 38(73.1)

음주 유 385(18.3) 287(13.7) 1,431(68.0) 0.37

무 81(20.4) 62(15.6) 254(64.0)

흡연 현재 흡연 171(13.8) 163(13.1) 908(73.1) <.01

과거 흡연 84(29.9) 45(16.0) 152(54.1)

비흡연 211(21.6) 141(14.4) 625(64.0)

표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 (남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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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운동함

N=378 (%) 운동안함

N=1,386(%)
P-value

규칙적

N=235 (%)

불규칙/수시

N=143 (%)

근로시간 주40시간미만 189(15.1) 104(8.3) 960(76.6) 0.01

주41-52 36(11.4) 24(7.6) 256(81.0)

주52시간초과 10(5.1) 15(7.7) 170(87.2)

가 사 노 동

시간 단위

(분/일)

가족 돌봄>=36.07 31(9.5) 18(5.5) 277(85.0) 0.02

가족 돌봄<36.07 204(14.2) 125(8.7) 1,109(77.1)

가정관리>=115.20 118(13.3) 77(8.7) 693(78.0) 0.62

가정관리<115.20 117(13.4) 66(7.5) 693(79.1)

여가시간

단위

(분/일)

여가활동>=195.24 111(16.7) 51(7.7) 503(75.6) 0.01

여가활동<195.24 124(11.3) 92(8.4) 883(80.3)

교제/종교>=5.17 12(20.3) 9(15.3) 38(64.4) 0.01

교제/종교<5.17 223(13.1) 134(7.8) 1,348(79.1)

참여/봉사>=26.20 29(12.8) 24(10.6) 173(76.6) 0.37

참여/봉사<26.20 206(13.4) 119(7.7) 1,213(78.9)

연령 15-29세 32(11.4) 20(7.1) 229(81.5) 0.10

30-39세 60(12.2) 36(7.4) 395(80.4)

40-49세 73(14.3) 35(6.9) 401(78.8)

50-65세 70(14.5) 52(10.8) 361(74.7)

결혼 상태 미혼 52(13.9) 30(8.0) 292(78.1) 0.83

기혼 157(13.3) 102(8.6) 923(78.1)

이혼,별거,사별 26(12.5) 11(5.3) 171(82.2)

교육수준 초졸 미만 12(10.2) 3(2.5) 103(87.3) 0.16

중졸 13(8.4) 15(9.8) 126(81.8)

고졸 79(13.3) 54(9.2) 459(77.5)

대졸 이상 131(14.6) 71(7.8) 698(77.6)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
단위
(만원)

200이하 154(12.8) 91(7.5) 959(79.7) 0.08

200-300 47(12.1) 35(8.9) 308(79.0)

301-420 21(17.9) 13(11.2) 83(70.9)

420이상 12(23.1) 4(7.7) 36(69.2)

표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 (여성) (N=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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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운동함

N=378(%) 운동안함

N=1,386(%)
P-value

규칙적

N=235(%)

불규칙/수시

N=143(%)

5세 미만자녀 없음 217(14.2) 130(8.5) 1,182(77.3) 0.01

있음 18(7.7) 13(5.5) 204(86.8)

5세 미만자녀 수
(명)

1명 17(9.0) 11(5.9) 160(85.1) 0.38

2명이상 1(2.1) 2(4.3) 44(93.6)

고용형태 정규직 161(15.4) 84(8.1) 799(76.5) 0.01

비정규직 74(10.3) 59(8.2) 587(81.5)

근로형태 교대근무 13(10.0) 6(4.6) 111(85.4) 0.09

상근 222(13.6) 137(8.4) 1,275(78.0)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159(14.6) 95(8.7) 838(76.7) 0.01

보통 64(10.7) 49(8.2) 484(81.1)

나쁨 12(16.0) 9(12.0) 54(72.0)

음주 유 126(14.3) 66(7.5) 688(78.2) 0.30

무 109(12.3) 77(8.7) 698(79.0)

흡연 현재흡연 1(6.2) 0 15(93.8) 0.38

과거흡연 1(33.3) 1(33.3) 1(33.3)

비흡연 233(13.4) 142(8.1) 1,370(78.5)

표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 (여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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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가사노동·여가·개인유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의 상호 관련성 분석

근로시간·가사노동·여가시간·개인유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의 상관성을 파

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에 대한 가족 돌봄(r=-0.13, p<.001), 가정관리(r=-0.19, p<.001 )여

가활동(r=-0.18, p<.001), 교제 및 종교 활동(r=-0.04, p<.01), 참여 및 봉사활

동(r=-0.07, p<.001), 신체활동 실천(r=-0.08, p<.001) 시간은 부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고, 개인유지(r=-0.29, p<.001)시간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가사

노동 시간 의 세부영역인 가족 돌봄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r=-0.13, p<.001),

여가활동(r=-0.08, p<.001), 참여 및 봉사활동(r=-0.06, p<.01), 개인유지

(r=-0.34, p<.001)시간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가정관리(r=0.14,

p<.001)시간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정관리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r=-0.19, p<.001), 참여 및 봉사활동(r=-0.05,

p<.01), 개인유지(r=-0.46, p<.001), 신체활동 실천(r=-0.05, p<.01)시간은 부적

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족 돌봄(r=0.14, p<.001), 여가활동(r=0.06, p<.001),

교제 및 종교 활동(r=0.05, p<.01) 시간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가시간의 세부영역인 여가활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r=-0.18, p<.001), 가

족 돌봄(r=-0.08, p<.001), 개인유지(r=-0.72, p<.001)시간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가정관리(r=0.06, p<.001), 교제 및 종교 활동(r=0.03, p<.05), 신체활동

실천(r=0.08, p<.001)시간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교제 및 종교 활

동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r=-0.04, p<.01), 개인유지시간(r=-0.18, p<.001)은 부

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정관리(r=0.05, p<.01), 여가활동(0.03, p<.05),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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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활동 실천(r=0.05, p<.01)시간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참여 및 봉사활

동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r=-0.07, p<.001), 가족 돌봄(r=-0.06, p<.01), 가정관

리(r=-0.05, p<.01), 개인유지(r=-0.36, p<.001)시간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개인유지시간에 대한 가족 돌봄(r=-0.34, p<.001), 가정관리(r=-0.46,

p<.001), 여가활동(r=-0.72, p<.001), 교제 및 종교(r=-0.18, p<.001), 참여 및

봉사(r=-0.36, p<.001), 신체활동 실천(r=-0.04, p<.01)시간은 부적인 상관관계

를 ,근로시간(r=0.29, p<.001)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체활동 실천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가정관리시간, 개인유지시간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여가활동, 교제 및 종교 활동시간과는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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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로시간

(분/일)

가사노동시간(분/일) 여가시간(분/일)
개인유지시간

(분/일)

신체활동 실천

가족 돌봄 가정관리 여가활동
교제 및

종교

참여 및

봉사
신체활동 함

근로시간 1 -0.13*** -0.19*** -0.18*** -0.04** -0.07*** 0.29*** -0.08***

가족돌봄시간 -0.13*** 1 0.14*** -0.08*** 0.02 -0.06** -0.34*** -0.02

가정관리시간 -0.19*** 0.14*** 1 0.06*** 0.05** -0.05** -0.46*** -0.05**

여가활동 -0.18*** -0.08*** 0.06*** 1 0.03* -0.01 -0.72*** 0.08***

교제 및 종교 -0.04** 0.02 0.05** 0.03* 1 -0.01 -0.18*** 0.05**

참여 및 봉사 -0.07*** -0.06** -0.05** -0.01 -0.01 1 -0.36*** 0.01

개인유지시간 0.29*** -0.34*** -0.46*** -0.72*** -0.18*** -0.36*** 1 -0.04**

신체활동실천 -0.08*** -0.02 -0.04* 0.08*** 0.05* 0.01 -0.04* 1

표 13. 근로·가사노동·여가·개인유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의 상호 관련성

*** p<.001 **P<.01 *P<.05, 주당 근로시간을 일일 근로시간(분)으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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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의 관련성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시간·가사노동

시간·여가시간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신체활동 실천(신체활동 실천 유·무

와 규칙성)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일일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평균

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모형1은 독립변수인 시간과 신체활동 실천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군에 비해 주 41시간 이상인 경우 신체활동 실천

은 남성 0.48배(OR=0.48, 95%CI 0.39-0.59), 여성 0.62배(OR=0.62, 95%CI

0.46-0.83)로 낮아지며, 일일 가사노동시간의 세부항목인 가족 돌봄 시간이 평균

보다 많아지면 남성과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은 낮아진다. 즉 남성의 경우 가족

돌봄 시간이 평균인 22.85(분/일)보다 많아지면 신체활동 실천은 0.84배(OR=0.84,

95%CI 0.66-1.06), 여성은 평균인 36.07(분/일)보다 많아지면 신체활동 실천이

0.65배(OR=0.65, 95%CI 0.45-0.92)로 낮아진다. 또한 일일 여가시간의 세부항목

인 여가활동시간이 평균보다 많을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신체활동 실천이 높

아지며 남성의 경우 여가활동시간이 평균인 222.59(분/일)보다 많아지면 신체활

동 실천이 1.36배(OR=1.36, 95%CI 1.13-1.63), 여성의 경우 여가활동시간이 평균

인 195.24(분/일)보다 많아지면 신체활동 실천이 1.25배(OR=1.25, 95%CI

0.97-1.62) 높아진다.

모형2는 독립변수인 시간과 혼란변수인 연령, 고용형태, 근로형태, 월평균 가

구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함께 투입 후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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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의 관련성은 모형1과 결과

가 같다.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과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은 높아지며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고 근로형태가 교대 근무일 경우 남성의 신체활동 실천은 높아졌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은 비정규직일 경우

0.66배(OR=0.66, 95%CI 0.49-0.88), 교대 근무일 경우 신체활동 실천이 0.56배

(OR=0.56, 95%CI 0.32-0.98)로 낮아졌다. 남성과 여성 모두 월평균 가구 소득수

준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체활동 실천은 높아졌다.

모형3은 모든 변수를 보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당 근로시간, 일일 가사노동시간이 평균보다 많아지면 신체활동 실천은 낮아

지며, 일일 여가시간이 평균보다 많아지면 신체활동 실천은 높아진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모형1,2에서는 여성의 일일 가족 돌봄 시간이 평균보다 많아

질 경우 신체활동 실천이 낮아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나 모형3에서

건강행태 변수와 가족변수를 투입 후 여성의 가족 돌봄 시간과 신체활동 실천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 상태가 기혼일 경우 미혼인 집단에 비해 남성은 신체활동 실천이 낮아

지고 여성은 신체활동 실천이 높아졌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

며, 5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남성의 신체활동 실천은 0.64배(OR=0.64, 95%CI

0.47-0.87),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은 0.54배(OR=0.54, 95%CI 0.31-0.96)로 낮아짐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성은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신체활동 실천이 0.69배(OR=0.69, 95%CI 0.55-0.86),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체활동 실천이 0.88배(OR=0.88, 95%CI 0.44-1.75)로

낮아졌으나, 여성은 주관적 건강인식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신체활동 실

천은 낮아지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신체활동 실천이 높아졌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남성과 여성모두 비흡연에 비해 현재 흡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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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신체활동 실천은 낮아지고 과거 흡연인 경우 신체활동 실천은 높아

지는데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성은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

신체활동 실천이 0.75배(OR=0.75, 95%CI 0.61-0.93), 과거 흡연인 경우 1.61배

(OR=1.61, 95%CI 1.19-2.17)였다.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

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활동 실천이 낮고 모형1과 모형2에서 유의하던 가

족 돌봄 시간과 신체활동 실천의 관련성이 모형3에서 변수를 보정 후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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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모형1

OR

(95%CI)

모형2

OR

(95%CI)

모형3

OR

(95%CI)

주당 근로시간 주 40시간미만 1.0 1.0 1.0

주 41시간이상 0.48

(0.39-0.59)

0.63

(0.51-0.78)

0.63

(0.51-0.79)

가사노동시간

단위(분/일)

가족 돌봄<22.85 1.0 1.0 1.0

가족 돌봄>=22.85 0.84

(0.66-1.06)

0.82

(0.63-1.06)

0.98

(0.74-1.31)

가정관리<16.16 1.0 1.0 1.0

가정관리>=16.16 0.86

(0.68-1.08)

0.90

(0.71-1.14)

0.88

(0.69-1.12)

여가시간

단위(분/일)

여가활동<222.59 1.0 1.0 1.0

여가활동>=222.59 1.36

(1.13-1.63)

1.39

(1.15-1.69)

1.36

(1.12-1.65)

교제 및 종교<3.12 1.0 1.0

교제 및 종교>=3.12 1.44

(0.81-2.54)

1.34

(0.74-2.42)

1.19

(0.65-2.18)

참여 및 봉사<38.89 1.0 1.0 1.0

참여 및 봉사>=38.89 0.86

(0.68-1.09)

0.89

(0.70-1.14)

0.89

(0.69-1.13)

연령 50-65세 1.0 1.0

15-29세 1.14

(1.00-1.30)

1.14
(0.98-1.34)

30-39세 0.93

(0.70-1.24)

1.11
(0.82-1.50)

40-49세 0.87

(0.68-1.11)

0.93

(0.72-1.20)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단위(만원)

200이하 1.0 1.0

200-300 1.22

(0.92-1.63)

1.25

(0.94-1.68)

301-420 1.50

(1.07-2.10)

1.53

(1.08-2.16)

420이상 3.18

(2.23-4.52)

3.21

(2.23-4.63)

교육수준 초졸 미만 1.0 1.0

중졸 3.62

(1.17-11.15)

3.83

(1.23-11.89)

고졸 4.03

(1.42-11.48)

3.87

(1.35-11.08)

대졸이상 5.23

(1.82-15.00)

4.83

(1.67-14.00)

표 14. 성별에 따른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 관련성(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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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모형1

OR

(95%CI)

모형2

OR

(95%CI)

모형3

OR

(95%CI)

고용형태 정규직 1.0 1.0

비정규직 1.03

(0.79-1.34)

1.06

(0.82-1.39)

근로형태 상근 1.0 1.0

교대 근무 1.10

(0.83-1.46)

1.08

(0.81-1.43)

결혼 상태 미혼 1.0

기혼 0.91

(0.66-1.26)

이혼·별거·사별 0.91

(0.51-1.64)

5세 미만 자녀 무 1.0

유 0.64

(0.47-0.87)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1.0

보통 0.69

(0.55-0.86)

나쁨 0.88

(0.44-1.75)

음주 무 1.0

유 0.92

(0.71-1.19)

흡연 비흡연 1.0

현재 흡연 0.75

(0.61-0.93)

과거 흡연 1.61

(1.19-2.17)

표 14. 성별에 따른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 관련성(남성)
<계속>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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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모형1

OR

(95%CI)

모형2

OR

(95%CI)

모형3

OR

(95%CI)

주당 근로시간 주 40시간미만 1.0 1.0 1.0

주 41시간이상 0.62

(0.46-0.83)

0.63

(0.46-0.86)

0.64

(0.47-0.88)

가사노동시간

단위(분/일)

가족 돌봄<36.07 1.0 1.0 1.0

가족 돌봄>=36.07 0.65

(0.45-0.92)

0.67

(0.45-0.99)

0.85

(0.54-1.33)

가정관리<115.20 1.0 1.0 1.0

가정관리>=115.20 1.03

(0.80-1.32)

0.99

(0.75-1.30)

0.97

(0.72-1.29)

여가시간

단위(분/일)

여가활동<195.24 1.0 1.0 1.0

여가활동>=195.24 1.25

(0.97-1.62)

1.32

(1.02-1.72)

1.31

(1.01-1.71)

교제 및 종교<5.17 1.0 1.0 1.0

교제 및 종교>=5.17 2.05

(1.15-3.65)

1.87

(1.03-3.89)

1.94

(1.06-3.56)

참여 및 봉사<26.20 1.0 1.0 1.0

참여 및 봉사>=26.20 1.06

(0.74-1.51)

1.16

(0.80-1.68)

1.17

(0.81-1.70)

연령 50-65세 1.0 1.0

15-29세 1.34

(1.13-1.58)

1.36

(1.11-1.67)

30-39세 0.845

(0.58-1.23)

0.93

(0.63-1.38)

40-49세 0.74

(0.53-1.02)

0.71

(0.51-0.10)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단위(만원)

200이하 1.0 1.0

200-300 0.89

(0.63-1.25)

0.90

(0.64-1.27)

301-420 1.27

(0.78-2.09)

1.27

(0.77-2.10)

420이상 1.06

(0.52-2.16)

1.02

(0.50-2.10)

교육수준 초졸 미만 1.0 1.0

중졸 1.21

(0.59-2.52)

1.21

(0.58-2.53)

고졸 2.45

(1.30-4.62)

2.44

(1.28-4.64)

대졸이상 2.37
(1.20-4.67)

2.313
(1.16-4.62)

표 15. 성별에 따른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 관련성(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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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모형1

OR

(95%CI)

모형2

OR

(95%CI)

모형3

OR

(95%CI)

고용형태 정규직 1.0 1.0

비정규직 0.66

(0.49-0.88)

0.68

(0.50-0.91)

근로형태 상근 1.0 1.0

교대 근무 0.56

(0.32-0.98)

0.58

(0.33-1.01)

결혼 상태 미혼 1.0

기혼 1.03

(0.63-1.68)

이혼·별거·사별 0.93

(0.51-1.72)

5세 미만 자녀 무 1.0

유 0.54

(0.31-0.96)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1.0

보통 0.70

(0.53-0.94)

나쁨 1.27

(0.69-2.34)

음주 무 1.0

유 1.21

(0.94-1.57)

흡연 비흡연 1.0

현재 흡연 0.36

(0.05-2.87)

과거 흡연 2.64

(0.23-30.67)

표 15. 성별에 따른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 관련성(여성)
<계속>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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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모형1

OR

(95%CI)

모형2

OR

(95%CI)

모형3

OR

(95%CI)

주당 근로시간 주 40시간미만 1.0 1.0 1.0

주 41시간이상 0.54

(0.46-0.64)

0.65

(0.55-0.78)

0.64

(0.54-0.77)

가 사 노 동시 간

단위 (분/일)

가족돌봄<28.32 1.0 1.0 1.0

가족돌봄>=28.32 0.80

(0.66-0.97)

0.78

(0.63-0.96)

0.93

(0.73-1.17)

가정관리<57.14 1.0 1.0 1.0

가정관리>=57.14 0.74

(0.63-0.86)

0.90

(0.76-1.06)

1.05

(0.86-1.29)

여 가 시 간단 위

(분/일)

여가활동<210.04 1.0 1.0 1.0

여가활동>=210.04 1.38

(1.19-1.60)

1.39

(1.19-1.62)

1.32

(1.12-1.54)

교제 및 종교<3.97 1.0 1.0 1.0

교제 및 종교>=3.97 1.66

(1.11-2.49)

1.59

(1.05-2.42)

1.53

(0.99-2.35)

참여 및 봉사<33.81 1.0 1.0 1.0

참여 및 봉사>=33.81 0.92

(0.76-1.13)

0.95

(0.78-1.17)

0.93

(0.75-1.14)

성별 남성 1.0

여성 0.66

(0.52-0.83)

연령 50-65세 1.0 1.0

15-29세 1.22

(1.11-1.35)

1.21

(1.07-1.37)

30-39세 0.93

(0.75-1.17)

1.05

(0.83-1.32)

40-49세 0.84

(0.69-1.02)

0.87

(0.71-1.06)

월평균 가구 소

득수준 단위

(만원)

200이하 1.0 1.0

200-300 1.09

(0.89-1.33)

1.01

(0.82-1.24)

301-420 1.43

(1.12-1.83)

1.29

(0.99-1.68)

420이상 2.73

(2.08-3.59)

2.40

(1.80-3.21)

표 16. 남·녀 전체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 관련성

(N=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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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모형1

OR

(95%CI)

모형2

OR

(95%CI)

모형3

OR

(95%CI)

교육수준 초졸 미만 1.0 1.0

중졸 1.79

(0.99-3.23)

1.86

(1.02-3.37)

고졸 2.57

(1.52-4.35)

2.44

(1.43-4.14)

대졸이상 2.94

(1.72-5.03)

2.71

(1.57-4.68)

고용형태 정규직 1.0 1.0

비정규직 0.84

(0.70-1.03)

0.87

(0.71-1.06)

근로형태 상근 1.0 1.0

교대 근무 0.95

(0.74-1.22)

0.92

(0.72-1.18)

결혼 상태 미혼 1.0

기혼 0.93

(0.72-1.21)

이혼·별거·사별 0.92

(0.61-1.37)

5세 미만 자녀 무 1.0

유 0.64

(0.49-0.83)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1.0

보통 0.69

(0.58-0.82)

나쁨 1.09

(0.69-1.72)

음주 무 1.0

유 1.06

(0.88-1.27)

흡연 비흡연 1.0

현재 흡연 0.73

(0.59-0.89)

과거 흡연 1.51

(1.13-2.03)

표 16. 남·녀 전체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 관련성 (계속)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 61 -

V. 고찰 및 결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2010)의 보고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와 사망을 일

으키는 주된 요인이며, 세계 인구의 60%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만성

질환 유병률은 고령화의 진행과 의료기술의 발전, 기대여명의 증가, 생활습관

등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부담 또한 급증하고 있다

(WHO, 2011). 최근에는 만성질환 증가뿐 아니라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동반

하는 복합 만성질환의 유병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정영호

등, 2012), 만성질환 발생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신체활동은 개인의 건

강을 유지하고 증진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국가의 질병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건강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

에 따라 근무나 가사 일을 할 때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아지고 여가시간 중 신

체활동도 감소하여, 전 세계 인구의 60%가 운동 부족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채덕희 등, 2013 재인용).

이에 본 연구는 17차(2014년) 한국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15-65세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가사노동·여가시간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본 후 임금근로자의 신체활동 실천을 증진시키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한다.

연구대상은 15-65세 임금근로자 4,264명중 남성 2,500명, 여성 1,764명을 분

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AS 9.4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

율, 평균 및 표준편차, 분산분석(ANOVA), 상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es)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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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임금근로자 4,264명 중 신체활동 실천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72%

이며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대상자는 28%였고, 그 중 남성은 68.3%, 여성은

31.7%이였다.

신체활동 실천은 독립변수인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여가시간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공통적으

로 연령이 낮고, 미혼, 교육수준이 높고, 5세 미만 자녀가 없을수록, 일일 여가

시간이 평균보다 많을수록, 비흡연 또는 과거 흡연일 때 신체활동 실천이 많

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일일 가사노동시간이 많아질수록, 현재 흡

연 상태일 경우, 여성인 경우 신체활동 실천은 적었다. 이는 남성과 여성 임금

근로자의 신체활동 실천에 나이, 결혼 상태, 미취학 자녀 유·무,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는 결과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별을 구분

하여 분석하거나 또는 남성과 여성을 전체로 분석하여도 결과가 같았고,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김청아, 2015; Nomaguchi & Bianchi 2004).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은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신체활동 실천에 중요한 변수로 영향을 미치나 가족 돌봄 시

간과 교제 및 종교 활동시간은 남성의 신체활동 실천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

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게서 중요했던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여성의 신체활

동 실천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으며, 오히려 가족 돌봄 시간과 교제 및 종교

활동시간이 평균보다 많아질 경우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률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친구나 동료의 존재는 청년들에

게 신체활동을 해야겠다는 동기를 증가시키고 신체활동을 많이 하도록 촉진시

킨다(Salvy et al., 2009)는 연구와 흡사하게 여성의 경우도 친구나 동료와의

교제가 이들의 신체활동 동기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유추된다.

남성과 여성의 일일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가족 돌봄 평균 시간이 22.85분

인 것에 비해 여성의 가족 돌봄 평균 시간이 36.07분이었으며, 남성의 일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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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리 평균 시간이 16.16분인 것에 비해 여성의 일일 가정관리 평균 시간은

115.20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시간을 가족 돌봄과 가정관리에 소요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중에서도 특히 연령이 30-39세, 기혼인 대상자,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대상자가 다른 그룹에 비해 무급노동인 가사노동시간에 많은 시

간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고, 남성과 여성 모두 5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체활동 실천은 적어졌다. 자녀 수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 영향도 함께 분석

해 보고자 5세 미만 자녀 유·무와 5세 미만 자녀 수를 함께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5세 미만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신체활동 실천은 적어졌으나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즉 5세 미만 자녀 수와 관계없이 5세 미만 자

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다른 그룹에 비해 현저

하게 많아지며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

행연구인 Nomaguchi & Bianchi(2004)의 ‘5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장시

간 근로를 하는 경우 운동에 사용하는 여가시간이 감소하고 자녀 수는 운동에

사용하는 시간과 관계가 없으며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어린자녀가

없는 부모들보다 운동시간이 적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다’

와도 일치하는 결과였으며, Berntsso 등(2006)의 ‘맞벌이 여성과 남성 모두 가

사노동시간과 근로시간이 긴 경우 건강이 나쁘고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의

책임감이 더 크므로 성별에 따라 가사노동이 건강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였다.

또한 일일 여가시간은 남성의 경우 평균 222.59분인 것에 비해 여성은 평균

192.24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적었으며, 여가시간이 감소하면 신체활동 실천

도 적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유급노동과 무급노

동을 한 후 여가시간을 보내므로(Hochschild, 1996) 여가시간이 감소하면 여가

시간 신체활동 실천률도 함께 낮아진다는 김청아(2015)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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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각 시간과 신체활동 실천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도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와 다르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에는 근로자 시간 배분의 우선순위인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의 ‘시간’ 요인이 신체활동 실천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특히 근로

시간과 여가활동시간은 변수 보정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강한 관련성을 보인

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가 여유를 가지고 삶 속에서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근로 조건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리고 미

취학 자녀가 있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신체활동 실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

므로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장 내 가정친화제도 마련이 필요

하며, 미취학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보육정책개발과 같은 전략으로 해결이 가

능한지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또한 현재 흡연 대상자의 경우 남·녀가 모두 신체활동 실천이 적어지는데,

이러한 근로자는 흡연을 하면서 신체활동 실천도 하지 않아 추후 근로자의 건

강이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이들의 건강행위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겠다. 반면 과거 흡연 대상자의 경우는 신체활동 실천이 많아

지는데 이는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

을 반영하는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상자의 신체활동

실천의 지속화를 위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도화 하여 근

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게 되면 임금근로자의 건강증진 활동 고착화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단면연구의 단점으로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분명하게 제시 할 수 없어서

인과관계의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며, 둘째, 한국 노동패널조사는 자기기입식

형태로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어 불성실한 응답으로 정보편견(recall

bias)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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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 질병 등의 위험요인을 함

께 분석하지 못하였고 넷째, 종속변수인 신체활동 실천은 노동패널 조사 설문

의 특성상 운동 여부에 국한하여 조사하였으며 다양한 특성(운동 양상이나 강

도)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현황을 대표하는 자료

이자 임금근로자의 현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조사인 한국 노동패널조사 자

료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임금근로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신체활동 실천 증진

은 필수적인데 이러한 임금근로자의 신체활동 실천 증진을 방해하는 장애요인

이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유용하다고 판단

된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가사노동시간·여가시간의 독립변수와 신체

활동 실천이라는 종속변수와의 관련성을 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임금근로자의 신체활동 증진에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 그 의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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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Wage Workers' Working/Housework/Leisure

Time and Their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Jin Sook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PhD)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Workers' health affects not

only their individual life quality but also their corporate productivity -

both must be the engine power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 and their

proper physical activities are the important healthy behavior that help to

maintain and improve their health, conducing to their healthy life and

further, reducing nation's disease burden. It has been reported that in

Korea, wage workers' distribution of tim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ir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Their

working/housework/leisure time accounts for most of their ordinary life;

they are in a trade-off relation with each other. Nevertheless, few

preceding studies researched into the association between wage-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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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housework/leisure time and physical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wage-workers'

working/housework/leisure time and their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and thereby, provide for some basic data useful to promotion of their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Subjects and Methods of the Study : This study sampled 4,264

wage-workers (2,500 males and 1,764 females) aged between 15 and 65

who had been surveyed by the 17th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

in 2014. The independent variables or working/housework/leisure time was

itemized each to estimate their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while

subjects' demographic variables were analyzed for frequency and

percentage, and their categorical variables were analyzed for Chi-square

test. Furthermore, their continuous variables were analyzed for ANOVA.

In order to analyze the correlation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whil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one or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was analyzed with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 Wage-workers'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ir working and housework time,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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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leisure time. As a result of an

multi-variable analysis with the effects of demographic/family/working

environment/health behavior ones compensated, it was found that if the

weekly working time is 41 hours, the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was

lower 0.63 times(OR=0.63, 95%CI 0.51-0.79) in case of men and 0.64

times(OR=0.64, 95%CI 0.47-0.88) in case of women. When their

family-care time out of their housework time was more than the

average, their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was lower. If their leisure

time was more than the average, the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was higher 1.36 times(OR=1.36, 95% 1.12-1.65) in case of men, and

1.31 times(OR=1.31, 95% 1.01-1.71) in case of women. If women

wage-workers' social and religious activity time was more than the

average, their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was higher 1.94 times

(OR=1.94, 95%CI 1.06-3.56). For both genders, the younger they were

and the higher their academic background and income level were,

their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was higher. Furthermore, a child

aged under 5 was an important variable in wage-workers'

distribution of time. Regardless of their number, the wage-workers

with the children aged under 5 showed a lower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was 0.64 times(OR=0.64, 95%CI 0.47-0.87) in case of men

and 0.54 times(OR=0.54, 95%CI 0.31-0.96) in case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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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Wage-workers' distribution of time was associated with

their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and longer working hours and

pre-school children were barriers to their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Hence, in order to promotion wage-workers'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deemed

required of the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to explore the ways to

improve wage-workers' working environment and conditions, giving

incentives to those with pre-school children.

Key words: wage-worker, working time, housework time, leisure

time,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